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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범이본나이지리아공략법

나라 전체가 얼어붙었을 것
이다. 월드컵에서는 무엇이

든 가능하다. 수많은 이변을 봐 왔지만 이만한 일은 없었다.(리키 허버트
뉴질랜드 대표팀 감독. 이탈리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1-1로 비긴
뒤.)

“뉴질랜드 전체가 얼어붙었을 것이다”

진볏삣맙읨드 삣곕삣맙읨드 굡부 엄읨 삣진볏삣맙읨드 삣곕삣맙읨드 굡부 엄읨 삣맙슷 3얩 볘잣맙슷 3얩 볘잣

(2녀읨낱 잊산 밌 곕읖쟬 삣(2녀읨낱 잊산 밌 곕읖쟬 삣곕 정왯) 곕 정왯) 하버쮸 짊아읖 ю잣

읨 돼얠 ‖낱ю죵느닝며＼읨라 삿삿윽 핫볘겊 됐닝. 균릍

곕 방욧잊낏 잊넸엌겊 닢친 익윽 샛я핫볘며 하릿등롑 닻

찾읨 엄곕 균쟨 –거갓핏겊 잖 산씻앴 하닝—롑 견로읨 낙

닝.ю잣읨 삣맙학 겻욧 ю접잊첬ю 붑괬되 웹헐윽 아곕

입느 짊읨 냠묩 막닝. 읨럇하 ю접윽 븝롬핫 욋즌으 시

호뵤뵤낏 뵤몇닐든읨 견호하잊넸든윽 웹핫섐뎨 삣맙볘

헐읖 ю잃잊느꾕주흽 늑곕 입닝. 쟨련핏닝느 읨윗롑 ю

잃하 삣맙볘잣볘헐읨 닥수흽 앎삣맙읨낏장핫삣맙 듭 튱

접삣맙마 볘잣핏느 볘헐익숏 입닝. ю잃하 볘헐읨 튱접

삣맙 볘잣엌하접돼얠 입느즛 홑이핏느 검뎨 줍욋핏닝.

진볏 / 삣곕 굡부 엄읨 삣맙 슷 3얩 볘잣(2녀읨낱 잊산 밌진볏 / 삣곕 굡부 엄읨 삣맙 슷 3얩 볘잣(2녀읨낱 잊산 밌

곕읖쟬 삣곕 정왯)곕읖쟬 삣곕 정왯) 저묵ю든으 10닻 잊넸륵 두 40닻 ю

잣읖 겻욧 닻첬롑 역봅읖 5방접뎨읖 잊삭윽 낡겠 죽 숏 

입얠앴 윗ю졔든읨 크 얠렛욹 엄읨 샛경륵꾕렛간 숏 입닝

곕 하닝. (묩)뇻굡낏핏낏씜접긍볘헐으  잊역삣륵 폡할핏

엣 촬그 긁즙핏곕 입느 시좁프룟롑 이하 삣맙윽 븝롬핏

엣 앎, 놜축혁, 긁섯실그겻샅즙, 닷뇝핥볏즙 듭 진볏융롑

삣맙윽 핏드 폣반, 읫삣, 홍장 듭 삣곕롑 삣맙윽 핏드, 삣

맙학 겻욧 3얩워읨 볘잣돼멨(2녀읨낱 잊산 밌 곕읖쟬삣

단밗즛 몸핏엾걘낏 앵과읖 줍욋하 낱욥윽 선몃 밗즛 몸하 겻욧 첫앵익

롑뵤탸 3갚웍 읨낱엌 경앵윽 췌셸 학 숏 입을

. 경앵저 앉릭읖묩 : 경앵잊 뗘느 픕볘헐잊(볘헐닻삿잊)느 첫앵슷(지

닥경앵 겻욧엌느 거갓지닥폡할) 첫앵섐엌 과하 삣합엌 닻핏엣 앉곕 입

느 삣신윽 밖듐슷 삣신닻롑 앉렛앴 핏멨, 웹밖 슷 볘잣윽 정하밗윽 숏

 입을

. 접시진화잊 밌 곕읖롑 이하 삣곕듭으 볘잣엌섐 정왯

. 웹헐증좁엌 딩띳 볘헐ю잃읨 걘적돼걘낏 정하되숏 입을 

. ю잃역렷공 긍경앵 볘헐ю잃글앞엌 딩띳 거갓지닥윽 신슷학숏뎨 입

융멨 경앵 저 앉릭읖묩 삣합라읖 곕즛윗묩엌 딩띳 지닥섐 혭으 거갓지

닥읨 쵸ю돼걘낏 ю잃읨 걘적되 숏뎨 입을

. 지닥볏몃 밌 웹헐증(얾)좁엌 딩띳 볘헐ю잃읨 정하되 숏 입을. 잊성

하 삣합으 앵과 밌 삿풀선몃섐 찮졍

. 읨 볘헐경앵으 옆글잊볘혤벎엌 딩띳 복 볘헐횃삣엌 입느 궤핏읖 몇

드 옆글볘혤닻삿 글윱삿풀엌 핫즛화긁글(뗘느 마긍슷 볘헐글읨낏 삣

곕볘헐글)엌 긍킷 즛긁글윽 핥하 글앞윽 옆글볘헐곱삣ю 1이닷 ‖촬곕

5처마워깆즛＼ 볘혤핥늰닝.

묩 룃 삿 닯

080-420-8585080-420-8585
샛몃볘헐혈횃 실읖픽 정2010-2580혤(2010.05.27)

곕 정왯), 굇톱삣곕롑 삣맙학 겻욧엌느 4얩5처마워읖 

삣맙볘헐글윽 익슷글융롑즛긁하닝. 뗘하, 닻줍굇톱 읨

욥 줍엌 삣맙하 겻욧 6얩워윽 릿차ю즛롑 익슷글융롑 

즛긁하닝.

. 첫앵척횃 : 톱시팍맡 경앵으 정1횃 볘헐룃륵 낢잃하 난롑뵤탸 30익

읨낱엌 첫앵윽 척횃학 숏 입융멨, 읨 겻욧 낢잃하 볘헐룃륵 돈렛듐린

. 앵과굇뵤 밌 선몃읖묩 : 첫앵슷 앵과공 경앵잊 볘과욥 첫앵섐륵 저

굡부 엣잊 낡잊

30성 41,200워 59,400워

40성 61,400워 109,600워

50성 102,400워 219,000워

∂볘헐룃 옆슷(웍낢)

∂핫즛 화긁글 옆슷(긍주:40성 낡잊,처닥웹)

∪죤볘헐3얩워+(묩)프럇슛2닻진화튱앵(갯시혓)
   2처마워/80성마긍,저긍낢, 마긍화긁글읨 엄느
   수숏볘잣혓, 10녀 마긍 잊돕갯시삿풀융롑 갯
   시슷 볘헐룃ю 이삿되 숏 입을(80성깆즛 갯시
   ю늡)

엣잊 낡잊 엣잊 낡잊 엣잊 낡잊

1녀 736 1,315 0 0 0.00% 0.00%

3녀 2,210 3,945 17 52 0.80% 1.30%

5녀 3,684 6,576 44 560 1.20% 8.50%

10녀 7,368 13,152 0 0 0.00% 0.00%

겻공긍가
볘헐룃뇻경 핫즛화긁글 핫즛화긁륙

* 줍뎨핫즛슷 핫즛화긁글으 읨믐 낢잃하 볘헐룃
   볘닝 쟬걘낏 엄윽 숏 입을

삣곕드 뗘느 진볏읨드 굡부엄읨 삣맙슷 3얩 볘잣!

놜축혁,  긁섯실그겻샅즙뎨 볘잣(튱앵ю잃슷)놜축혁,  긁섯실그겻샅즙뎨 볘잣(튱앵ю잃슷)

놜축혁, 긁섯실그겻샅즙뎨 지닥 홑접슷 4처마워윽 익

슷글융롑 볘잣하닝(ю잃2녀읨낱 지닥 슷 50%마 즛긁)

볘헐볘잣으 ю잃 첨난뵤탸 볘잣읨 됐닝.  뗘하  그롑셸

듕잊읖 겻욧 역가 100마워 하뎨롑 셸듕곱정 혔탕뎨 뇻

릭 숏 입닝.

나이지전 혹시라도 비오면 골치 아픈데…

본사 ｜ 최현길 축구팀장 choihg2@hotmail.com더반 ｜ 최용석 기자 gtyong@hotmail.com더반 ｜ 윤태석 기자 sportic@hotmail.com

뀫결전의 땅 더반에서의 첫 날…대표팀 화기애애최현길: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는 풀었냐.최용석: 라면으로 회포 풀었죠.최현길: 용석이가 선배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윤태석: 맛있는 거 얻어먹었습니다. 데판야끼(철판구이)를 먹었
는데 더반의 해안가를 보며 먹으니 더 맛나더군요.최현길: 첫 날 밤 훈련은 어땠니. 화면으로 보니 화기애애하던데.윤태석: 어제 족구하면서 분위기를 한 번 바꾼 것 같아요. 이제
패배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최현길: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잘 보내야 할텐데. 독자들이 너
희들 얘기 재미있어 한다. 오늘도 한건 하자.윤태석: ㅎㅎ 아무래도 김정우가 화제입니다. 여기서 연일 맹활
약을 보이고 있는데다 6월에 일병으로 진급해서 월급도 좀 올랐
다네요. 김정우는 해외 원정 온 게 아니라 파병온 거라는 우스갯
소리도 있구요.최용석: 어제 훈련장에서 김정우 인터뷰 할 때 뒤에서 누가 보더
니 여기 와서 머리 너무 길었다고 일병 되더니 빠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던데. ㅋ

뀫쇠뽕 준비해뒀지만…껄끄러운 수중전최용석: 내일 여기 날씨가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됐는
데요.강수확률은 20%,수중 전까지는 안될 것 같아요.최현길: 비 오는 건 우리로서도 썩 좋은 건 아냐.윤태석: 한국이 남아공에 오기 직전 몇 차례 수중전 경험이 있으

니 그래도 나이지리아보다는 낫지 않을까요.최용석: 여기 잔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물기가 많으면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축구화 쇠뽕(스터드)으로 철저하게 대비
해야 할 듯 합니다.최현길: 패스의 정확도 등을 따져보면 우리가 유리한 게 없을 듯
하기도 하네. 1월 남아공 전훈 때 잠비아에 4골이나 먹을 때도
비가 부슬부슬 올 때였는데, 축구화가 잔디에 붙어있질 않더라
구. 뭐에 홀린 듯 마구 골을 먹는데 처참했지. 그래서 개인적으
론 비가 안 오길 바래.최용석: 나이키 직원이 현재 대표팀에 들어가 있는데요. 선수들
모두 쇠뽕 준비해놓았다고 별문제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뀫전승 우승 마라도나의 약속…그리스 꼭 꺾기를…최현길: 한국에선 우리 경기도 중요하지만, 아르헨-그
리스 전 결과에도 관심이 많다. 그 쪽 분위기는 어때.윤태석: 대표팀은 아르헨-그리스 전 이야기를 의식적

으로 안 꺼내요. 우리가 이기면 별 문제 없다는 식의 자기최면이
라고나 할까요.최용석: 참, 하나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 캠프에 있을 때 마라도
나 감독하고 선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무
조건 7경기 모두 승리해서 우승한다. 그들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래야죠. 아르헨티나 언론이 워낙 비판적이라서.최현길: 좋은 얘기네, 한국 팬들을 안심시키는.

뀫16강 오르면 김치찌개 먹을수 있어요. ㅎㅎ윤태석: 한국이 16강에 오르면 취재진도 간만에 고국
의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협회 홍보
담당관 이원재 부장이 16강에 오르면 대표팀 김형채

조리장의 김치찌개를 맛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최현길: 그럼, 그날 우리도 한국에서 김치찌개로 회식한다.최용석: ㅎㅎ 김치찌개 말만 들어도 배고프네요. 한국음식을 워
낙 못 먹어서.윤태석: 소주도 한 잔 하시겠군요.최현길: 당근ㅋ

김학범의월드컵포커스｜나이지리아전력집중해부
퉐팦디펜스실종

개인기 위주 플레이 ‘모래알 팀워크’
공격 본능만 강해 수비땐 책임 전가

퉐팧 전원경계대상

볼 다루는 기술 천부적·탄력 뛰어나
날카로운 슛·세트피스 킥도 예리해

퉐팪무조건에워싸라

선수간 ‘볼 지역’ 분담해 차단해야
수비 뒷공간 빈틈 충분히 노려볼만

정리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운명의 한 경기가 남아있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쏟아지지만 지름길은 한국
이 무조건 나이지리아를 꺾
고 승점 3을 확보하는 것이

다. 김학범 스포츠동아 해설위원(전 성남
일화 감독) 역시 “비긴다는 생각을 버리고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이 나이지리아 전력을 집중 분석했
다.

뀫나이지리아는 오직 공격 본능
나이지리아는 1차전 아르헨티나를 맞아

4-3-3 포메이션으로 시작했고, 2차전 그리
스와 대결에서는 전형적인 4-4-2 시스템
을 구축했다.

하지만 포메이션에 크게 얽매이지 말자.
어디까지나 상대에 따른 벤치의 선택일
뿐. 다만 나이지리아 축구의 특성을 짧게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공격 본능’을 꼽고
싶다. 그들은 공격에 치우친다.

디펜스의 경우, (라예르베크) 감독이
“넌 수비수야”라고 일일이 지정해주지 않
으면 서로 미루는 분위기다. 전체가 볼을
빼앗겼을 때 압박하고 상대를 에워싸는 모
습도 잘 보이지 않는다. 선수들 모두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탓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아프리카 축구에서 다이내믹한 플레
이가 잘 보이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측면이든, 중앙이든 딱히 짜여진 루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도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의미가 보다 많이 섞여있다.

일정한 공격 패턴이 없다는 것은 상대가
수비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상
황도 전제할 수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선수
들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 고집스
러울 정도로 개인기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
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책임을 서로 전가
한다고나 할까?

물론 볼을 상대에 내줬을 때 수비 가담
도 워낙 느려 쉽게 공간을 내주곤 한다. 촘
촘해 보이지 않고 뭔가 헐거워 보이는 팀이
다.

뀫패스 좋은 미드필더 부재
나이지리아의 고민은 패스가 좋은 미드

필더의 부재라고 하겠다.
아르헨티나전을 앞두고 우리는 리오넬

메시를 주목했고, 여기에 수비 초점을 맞
췄다. 그리스전은 사마라스와 게카스를 걱
정했다. 이들을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린 것도 사실이었다.

헌데, 나이지리아에는 메시, 사마라스처
럼 ‘키 플레이어’로 꼽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나이지리아 중원을 이끌
것으로 보였던 존 오비 미켈이 부상으로 대
회 불참을 선언한 게 다른 국가들에게 유리
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만만히 얕잡아볼 수는 없다. 매
서운 부분이 꽤 여럿이다.

나이지리아는 긴 패스가 아닌, 짧은 패
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 일단 볼을 잡
는 순간부터 움직인다. 킬링 패스는 없지

만 볼을 갖고 움직이는 천부적인 감각과 탄
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기에 파워까지 두루 가미한 아르헨
티나와는 조금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최전방을 맡을 야쿠부와 오뎀윙기
에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통통 튄다고
나 할까?

아프리카 특유의 템포와 리듬을 두루 갖
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
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슛도 매우 위협적이다. 짧게 끊어먹기
보다는 ‘통렬하다’는 표현이 맞다. 일단 찬
스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때리고 본다. 세
트피스 상황에서 절묘하게 감아 차는 킥의
날카로움도 경계 대상이다.

뀫 전진 압박하라
무엇보다 우리부터 맞는 옷을 입어야 한

다. 다행히 허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가
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아르헨티나전에서 가동된 4-2-3-1 형태는
조금 맞지 않는 듯 했다.

자, 상대가 볼을 잡고 우릴 향해 올라오
기 시작한다. 해법은 하나다. 전진 압박이
다. 짧은 패스를 끊어놓기에 적절한 전략
이다. 카메룬전을 승리한 일본이 그랬다.

볼이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 ‘볼 지역’을
철저히 에워싸라. 철저히 지역을 분담해
균등하게 임무를 맡도록 하자. 볼이 있는
지역만 압박해줘도 쉽게 누를 수 있다. 나

이지리아는 앞 선에서 볼을 갖고 있을 때
강해 보이지만 오디아-시투-요보가 이끄
는 수비진은 2대1 패스 후 이동하거나 뒷
공간을 향해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허점
을 자주 드러냈다.

나이지리아의 왼쪽 측면 밸런스가 무너
진 것도 고무적이다. 주전 왼쪽 풀백 타이
워가 부상당했고, 대체 멤버 역시 부상으
로 제 컨디션이 아니다.

누구든 그 위치를 메우겠지만 자신의 포
지션이 아닌 이상, 완벽하게 역할 대행을
하기에는 무리다.

우리는 오른쪽 측면을 주요 침투 루트로
삼도록 하자. 이청용과 차두리가 돌파하다
보면 공간이 열린다. 물론, 나오지 않고 자
신의 공간을 지키는 상대 수비수의 특성을
고려하면 반대쪽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
니 가급적 다양한 루트를 확보하도록 하
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이다. 아프리
카는 포기할 때는 과감하다. 나이지리아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여길
집중 공략하자. 승리가 필요하니 강하게
나올테지만 초반 골을 넣지 못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가나는 호주전에서 상대
한 명이 퇴장당해 수적 우위를 점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심리적
으로 다급한 상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
자.

무조건 전진압박…짧은 패스를 끊어라

리처즈 베이(남아공)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타이워

한국과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 중인 나이
지리아의 훈련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밝았다. 경
기가 열리는 더반에서 약 200km 떨어진 리처즈
베이라는 한적한 도시에 머물고 있는 나이지리아
는 21일 낮 12시30분(현지시간)부터 훈련을 시작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정보다 15분 늦게 나타
났다.

선수들은 훈련장에 들어서며 농담을 주고받는
등 즐거운 모습이었다. 조별리그 2연패했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어 팀 분위기는 나쁘
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캠코더로 동료들의 모
습을 찍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선수들이 하나둘씩 준비를 마치자 라르스 라예

르베크 감독이 모든 멤버들을 모았다. 그리고는
짧게 이야기를 하며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
했다. 이어 전 멤버가 함께 손을 잡고 짧은 기도
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됐다.

이날 훈련은 15분만 공개돼 모든 장면을 지켜
볼 수 없었다. 그것도 훈련 시작 후 15분 공개가
아닌 경기장 도착 후 15분 공개였다. 취재진이 확
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부상자들 전원이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것이 유일했다. 23명 전원이 축구화
를 신고 그라운드를 돌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
리스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타예 타이워, 우와 에
치에질레 등도 컨디션을 회복해 한국전 준비에
돌입했다.

훈련이 시작된 직후 나이지리아축구협회 관계
자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제

축구연맹(FIFA)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아모스
아담, 루루 아브둘라히 나이지리아축구협회장,
보라지 오조오바 축구협회 사무총장, 오구조비
축구협회 기술위원 등이 훈련장에서 대표팀 관계
자들과 만난 뒤 훈련을 지켜봤다.

부상 타이워도 예외없다…나이지 전원 훈련

23명 한국전 앞두고 최종 컨디션 점검

나이지리아의 ‘승리 염원 기도’ 효과 있을까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21일(한국시간) 리처즈 베이 음흘라투제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공개 훈련에 앞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 못지않게 나이지리아 역시
3차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리처즈 베이(남아공) ｜ 연합뉴스


